
비상업적 용도로 활동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진향

 『가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옥 글/ 주성희 그림/ 내일을여는책

1.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별점과 소감으로 표현해봅시다. 

별점 ☆ ☆ ☆ ☆ ☆

이유

2. ‘유튜브’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생각들이 많지요? 그중에서 중심 단어를 몇 개 골라 

가운데 칸에 쓰고 연관되는 단어들로 나머지 칸을 채워보세요.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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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소에 즐겨보는 유튜브 관심 주제가 있나요? 혹시 구독하는 채널은요? 그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와 그 채널의 장단점을 소개해주세요. 

관심주제

즐겨보는 

채널

구독하는 

이유

그 채널의 

장, 단점

4. 친구 관계는 고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주디는 진미가 성격이 좋고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주미의 이런 질투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디가 진미를 미워하는 까닭이 있다. 주디가 사귀고 싶은 세 명의 친구, 영, 보, 이를 이미 진미

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영은이, 보미, 이레!

 새 학년이 되어 친구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세 명의 아이였다. 게다가 성격 좋고 똑똑한 송미까지 

진미와 함께 다녔다. 

“칫, 욕심쟁이. 친구를 독차지하려 한다니까.”

5.  주디는 어떻게 해야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 잘 사귀는 방법’ 혹은 ‘내가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6. 유명해진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흥미를 끌거나 너무 자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구독자를 늘리고 그로 인해 소득을 얻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

나요? 크리에이터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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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디는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구독자수나 ‘좋아요‘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속마음을 제대

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주디와 진미의 사이는 계속 나빠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주디와 진미의 입장 모두를 생각해봅시다.)

8. 주디는 자신의 가짜 뉴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112~113쪽) 그런 딸을 보면서 엄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엄마가 주디 등을 다독이며 같이 속상해했다. 

“아니야, 주디야. 모든 게 엄마 잘못이야. 뉴스를 하라고 권한 건 엄마잖아. 엄마가 어른답지 못했어. 네게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려줬어야 했는데.무조건 인기만 끌면 다라고 생각하고 경솔하게......”   

........(중략)

엄마는 어른으로서 뉴스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알려 주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8-(1) 엄마는 젊은 날의 일기장을 보며 ’참된 언론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된 언론인‘이 갖

추어야 할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8-(2)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9. 팩트(fact)란 ‘사실’을 말합니다. 요즘 1인 미디어가 발달해서 무분별하게 전하는 뉴스나 소식

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기 쉽습니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

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가 

주디라면?

내가 

진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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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문장을 옮겨 적어봅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인물의 말 쪽수 고른 까닭

1

2

*이 책과 관련하여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2권을 추천합니다. 

수많은 가짜들 속에 파묻혀 있어서 

얼핏 작디작게만 보이는 팩트.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많지만, 정작 

그 힘만큼은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책 

가짜 뉴스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어쩌다 가짜 

뉴스가 널리 퍼지게 되었는지,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려 준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어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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